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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안전은 높이고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춘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 및 등록 기준 마련
 -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 해상화물 운송 선박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한시적 활용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메탄올: 2028년까지, 암모니아: 2030년까지, LNG: 기간 제한 없음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정동원 (051-773-5770)

항만물류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유현준 (051-773-5774)


